
CJ , 제일제당보다 이미지 좋아졌나?
2002년 상호변경 상장·등록기업 108개 … 공업·산업 등 옛이름 버려

2002년 상호를 변경한 상장·등록기업이 총 108개로 집계됐다.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2002년 상호를 변경·등록한 기업들은 모두 108개로 2001년보다 32% 증가했다.

또 회사 내용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상호에서 구분이 쉽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문표기에서 영어약

자로의 상호변경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종합제철은 POSCO로 변경했고 고려특수사료는 코스프, 제일정밀공업은 퍼스텍, 중앙염색가공은 중앙디지

텍, 아태우주통신은 AP우주통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 제일제당은 CJ 등으로 상호를 바꿨다.

또 상호에서 공업·산업·기계를 생략해 전통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첨단 이미지로 전환하려는 회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기업은 상호변경으로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호만으로 회사내용을

파악키 어렵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한편, 증권예탁원은 2002년 상호변경한 POSCO(구 포항종합제철)는 1988년 국민주 발행으로 다수의 주주가 실

물로 주권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주권의 예탁가능기간을 2003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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